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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 4. 1.(수) 10:30

아세안·중앙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기반 확대 ··· 
관세청, 9개국과 정책 세미나

 - 4월 1~2일, 9개국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 개최
 - 글로벌 통관 장벽 해소로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가속화 지원

  관세청은 오는 4월 1일(수)부터 2일(목)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9개국* 관세청장 등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무역

원활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 (알파벳순)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홍콩,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타지

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관세청은 국제협력 증진과 글로벌 무역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각국 

관세당국 고위급을 초청하여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세미나는 “글로벌 통관환경 개선을 통한 무역 증진”을 주제로,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아시아 지역 관세행정의 주요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 참석국은 우리 기업의 수출 전략과 향후 협력 잠재력을 고려

하여 선정됐다. 아세안 지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한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우리 대미 수출기업이 가장 주목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은 에너지·광물자원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

시장으로 평가**된다. 

  *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문조사(2025.11월), ** 한국무역협회 보고서(한-중앙아시아 경제협력 확대방안, ‘2024.6월)

  특히 이번 세미나는 2026년 하반기 예정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세 분야의 협력 기반을 선제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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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는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디지털 통관환경 조성을 통한 무역

원활화 촉진, △종이 없는 무역환경 구축, △관세행정 신기술 기반 통관환경 

개선, △전자상거래 통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혁신을 주제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통관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

응하기 위해 관세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정책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략적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이 겪는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 보다 유리한 무역환경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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